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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모후 관구 유기서원자 동계모임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저희 평화의 모후 관구 유기서원 수녀들은 함께 모여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특별하게 6일간의 레버린스 피정을 하였습니다. 마리아 모니까 수녀님의 동반으로 진행된 이번 

피정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 전반적인 주제였습니다. 고요히 중심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되돌아 나오는 레버린스 

여정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분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 함께 레버린스에 모였던 저녁 전례 안에서 라인댄싱이나 사명문을 낭독하는 다양한 활동적인 기도는 저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로 향하도록 해주고 더욱 깊게 해주었습니다.  

피정을 마친 다음 날은 저희들의 추억이 담겨진 구관 3층을 정리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함께 물건들을 하나하

나 정리하면서 청원소에서의 지난 생활을 나누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다음날 나들이 첫 시간으로는 도자기 공방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물레 체험도 하고 도자기를 빚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우리의 영성생활과 같이 도예작업도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을 통해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저희의 모임에 섭리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일간의 모임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과 섭리에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를 위해 기도 

해주신 모든 수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안에서 받은 사랑을 더욱 나누고 항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수

도자로 살아가기를 새로이 다짐해봅니다. 


